
S K- JP모건, 안되는 줄 알면서…
투자손실 놓고 공방 … 시가 및 옵션행사 보전해주려 이중거래

SK그룹 구조조정본부와 SK C&C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계기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SK그룹과 미국계 금융회사인 JP모건 간 주식 이면계약 사건의 발단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SK증권은 한남투자신탁 등 국내 몇몇 금융기관과 함께 JP모건이 설계한 역외펀드에 참여했으나 동남

아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타이 바트화가 폭락해 5억-6억달러의 투자손실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투자손실의 책임문제를 놓고 SK증권과 JP모건 간에 분쟁이 발생했고 서울과 뉴욕에서의 소송으

로 이어졌다.

JP모건은 SK증권에 투자손실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SK증권은 JP모건이 투자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고

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돈을 줄 수 없다고 버텼다. 공방은 2년 가량 지속됐고 1999년 9월 양측은 SK증

권이 펀드에 참여했던 국내 금융기관들을 대표해 투자손실금으로 2억달러를 내놓고 JP모건과 펀드 지급보증

을 섰던 국내은행 등이 SK증권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합의하면서 타결점을 찾았다.

SK그룹은 합의에 따라 2002년 10월 계열사인 워커힐과 SK캐피탈을 통해 JP모건이 보유한 SK증권 주식

2405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로 369억원에 샀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이 물량을 SK글로벌 해외법인 등 계열사

가 콜옵션 행사를 통해 사들이고 1000억원 가량의 시가와 옵션행사액 차이를 부담하는 이중거래를 실행했다.

1999년 JP모건이 SK증권 유상증자에 참여해 2405만주를 주당 4920원에 인수할 당시 맺은 이면계약을 사실

을 숨기고 시가와 옵션행사액 차이를 보전해주고자 했기 때문이다.

즉, 1999년 당시 계약에서 주당 옵션행사가격을 6070원으로 책정하고 JP모건이 이 가격에 SK그룹 해외법인

에 되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와 해외법인이 만기 전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함께 약속했다는

것이다. 2002년 10월 JP모건이 매도한 2405만주는 이때 JP모건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매입한 것이다.

SK는 1997년 시작된 JP모건과의 소송이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송으로 SK증권이 점차 위

기로 치달아 투자자 보호차원에서라도 이면계약이 불가피했다면서 실정법을 어긴 것은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위원회는 2002년 12월 JP모건과 이면계약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책임 등을 물어 SK증

권에 대해 과징금 11억8000여만원을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렸으나 참여연대는 관련 당사자들의 민·형사상 책

임까지 물어야한다며 2003년 1월8일 최태원 SK회장과 손길승 그룹회장, 유승렬 전 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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